
~박순업씨(오른쪽)와 둘째딸김영란씨가기자회견율 갖고 있다. 

“미확인 屋身 54구 ... 유가족들 항의” 
大韓항공괌悟事미국내 소송모색 

[뉴욕] 9개월전 대한항공기 괌 

참사로 남편을 잃은 박순업씨 

(67 • 경기도 안산)씨는 지난 3월 

25일 1차 사고 청문회에 서 사고 

원인이 조종사의 실수와 괌 관제 

시설의 결함 가능성이 제기돼 미 

국내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

되자 법정투쟁을 위해 3일 뉴욕올 

방문 맨해튼 김동만변호사 사무 

실에서 기자최견올 가졌다. 
이날 박씨는 대한항공측의 당 

시 사고수습과 관련 , 불만과 문제 

점, 미국측의 무성의를 성토했다 

박씨는 아직 김변호사에게 공식 

적으로 사건수임을 의뢰하지는 

않았다. 

박씨는 "무려 6개월에 걸친 유 

전자겁사에서 남편의 시신을 어 

떻게 찾을 수 없는지 이해가 가지 

않는다" 면서 "작년 TWA 7] 추락 

사고에서는 대서양 사고해역을 

살삼이 뒤져 시신 확인을 1개월만 

에 끝내는 등 수습을 위해 적극적 

이었던 미국이 괌사고에서만은 

무성의했다 ”고 지적했다 박씨는 

”이는 대한항공의 사고 수습능력 , 
의 철대적 부족과열의 부족그라\ 

고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적-­

었기 때문"이라고 주장했다. . I C 

이에 김변호사는 “대한항공이 

나 한국정부가 한국의 죽은 사람,. 
에 대한 전통적인 관습을 미국 정 

부에 적극적으로 인식시켰다면 一 

미확인 시신이 54구에 이르지는 

않았을 것 "O] 라고 말했다. ' 

·김종일기자 -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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